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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청, 경주 토함산 땅밀림 발생지 현장점검
- 행정안전부, 경상북도, 경주시와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행
- 드론 라이다(LiDAR) 등 첨단기기 활용 모니터링 강화

  산림청(청장 임상섭)은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 및 경상북도·경주시와 

함께 경상북도 경주 토함산 땅밀림 발생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

밝혔다.

  이번 점검에서는 경주 토함산 땅밀림 현황 및 복구계획을 살피고 헬기를 

이용해 해당지역을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점검했다.

  경주 토함산 땅밀림 발생지는 지난 5월 환경부, 국가유산청, 경상북도 및 

경주시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.

  또한 대구대학교, 한국교통대학교, 한국지질자원연구원, 한국산림기술사

협회, 산림조합중앙회 등 땅밀림 관련 산·학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

열어 대책을 구체화했다.

  호우 전·후 드론 거리측정센서(LiDAR)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

하고 사방댐을 설치해 토사붕괴를 사전에 예방한다. 또한, 호우발효 시 이 

지역을 지나는 945번 지방도를 통제하고 신속히 주민대피가 이뤄질 수 있

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.

  임상섭 산림청장은 “땅밀림 발생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사방댐 

설치 등 복구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

화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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